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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일간 현지 주민들과 순례단은 ‘일심동체’

사진으로 본 
인도순례 43일

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3월 12일 브렛터와 마을에서 종교를 초월하여 마을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법석을 폈다. 사진은 순례단과 인도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활짝 웃고 있는 모습.

행선을 거듭하던 순례단이 멈추는 때가 있다. 

바로 마을주민들이 공양을 올릴 때다. 행선을 시

작한 순례단이 첫 휴식 장소인 바자하 마을에서

는 새벽 3시부터 분주함이 느껴졌다. 이른 새벽

부터 순례단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

미리 환영 마중을 나온 것이다.

순례는 과거의 허물어진 탑이나 건물을 보기보

다 그 흔적 속에 담긴 인간 붓다의 고뇌를 느끼고 

그 발자취를 따라 가르침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

그 순수한 목적이 이뤄진다. 자기 자신을 낮추고 

큰 원을 세워 실천하는 정진만이 환희를 느낄 수 

있는 감동으로 전환된다.

순례의 공덕을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회향하

고자 하는 순례단은 이들의 공양을 겸허하게 받

았다. 

행선 중인 순례단은 10분 가량 쉬고 다시 행선

을 시작했다. 10분에 불과한 휴식시간을 위해 마

을주민들은 하루 동안을 휴식 장소를 가꾸는 데 

썼다. 순례단의 다음 행선지는 마타아리아, 하지

만 바자하 마을에서 2km 떨어진 마훌리 마을에

서는 바자하 마을과 똑같이 마을주민들이 간이천

막을 세우고, 카페트를 깔고, 과자와 물 등을 준비

하고 기다리고 있었다. 이런 고마움에 순례단은 

매일 저녁예불 이후 마음에서 우러나온 작은 답

례를 한다. 3월 15일 피프라흐와에서도 숙영지를 

제공해준 지역관계자들과 불자들에게 선물을 전

달했다. 인도 현지 주민들과 상월결사 인도 순례

단은 43일동안 모두 하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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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 현지 주민들이 나와 인도순례단을 환영하고 있다. 

순례단 스님들이 쉬는 곳에서는 인도정부 관계자가 꽃
잎을 뿌리며 축원했다.

인도 현지 주민이 상월결사 순례단을 환영하고 있다. 

지기나마피 마을에서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이 인도 불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숙영지로 입장하고 있다. 

법회를 지켜보는 이들 중 일부는 합장을 함께 했으며, 일부는 순례단 법회가 신기한 듯 촬영하고 있었다. 

순례단장 원명 스님이 현지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. 

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 대표와 주 힌두교 지도자, IBF 불교 대표 등이 나와 환영 플래카드를 펼치고,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.


